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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구 분 내   역

출장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남정호 직급 선임연구위원

출장목적
(중복선택 

가능)

 □ 현지조사(현장, 업무협의회)  □ 국제행사 주최  ☑ 국제행사 참가

 □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 □ 세미나, 교육, 훈련  □ 기타             

관련사업
(예산항목)

m 출장목적 : 한미일 해양환경 심포지엄 2024 참석 및 발표

             * 해양쓰레기 국가간 이동과 협력 관리

m 관련사업 : 동서해 평화번영 기반 구축사업(2024)

   * 국정과제 99: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

출장기간
2024.7.10.(수) ∼ 7.12(금)

(2박 3일)
출장지 후쿠오카, 일본

출장일정

일자 방문지 주요업무* 항공편

7.10 오후 이동 ㅇ 부산  → 후쿠오카 KE 2137

7.11
오전, 오후

후쿠오카
ㅇ 한미일 해양환경협력회의 참석

ㅇ 제1세션 (쓰시마 섬의 해양표착물 
실태와 액션) 발표

7.12 오전 이동 ㅇ 후쿠오카  →  부산 KE 2136

출장성과

 ○ 출장목적 달성 정도(출장 계획 대비)

    - 한미일 해양환경협력회의 참석

    - APEC 지역 해양쓰레기 대응 3국 협력 강화 방안(Enhancing Trilateral Cooperation 

for Addressing Marine Debris in APEC region 

 ○ 주요 성과

    - 한미일 해양쓰레기 공동 대응 필요성 공유

    - 일본 정부기구(환경부), 민간단체와 포괄적 해양환경보호 협력 기반 모색

향후계획

 ○ 출장 성과 공유 계획

    - 원내 세미나 또는 문서를 통해 공유 

 ○ 정책화 등 활용 계획

    - 장래 한미일, 한중일 해양쓰레기를 포함하여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

안 제시에 활용

참고 등 
특이사항 
(건의사항)

○ 이 행사는 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담 협력성과를 

토대로 개최되었음. 23년 12월 주일 한국, 미국 대사가 대마도에서 해변정화활동의 연

장선에 있음. 

○ 해양쓰레기 이슈로 출발했지만, 포괄적 해양환경보전 협력을 주제로 한미일, 특히 한일

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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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√ ), 결과( ))

업무유형
 □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 □ 국제행사 주최  ☑ 국제행사 참가(발표)

 □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 □ 세미나, 교육, 훈련  □ 기타 (              )

업무①  한미일 해양환경 심포지엄 2024 참석 및 발표 / 7월 11일(목) 오후 1:00~6:00

수행계획 

• 한미일 해양환경협력회의 참석

• APEC 지역 해양쓰레기 대응 3국 협력 강화 방안(Enhancing Trilateral Cooperation for 

Addressing Marine Debris in APEC region 

수행결과

<주요 참석자 사전 환담> 11:00-12:00

• 주일 후쿠오카 총영사관 박건찬 총영사 외 영사관 직원, 1세션 좌장 및 발표자 등

<개회식> 13:00-13:40, 후쿠오카 아크로스(Acros) 센터, 국제회의장

• 주일 후쿠오카 총영사관 박건찬 총영사, 주일 후쿠오카 미국 수석영사 Chuka Asike, 일본 

환경부 부대신 Motome Takisawa, 쓰시마 시장 Naoki Hitakaz, 주일 미국 대사(영상)

• 개회식 참석자의 주요 발언은 이 행사 개최배경, 캠프데이비드 성과 확산 필요성, 

해양쓰레기 이슈의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의 함의 등이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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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√ ), 결과( ))

<제1세션> 대마도 해양표착물 실태와 액션 13:40-14:40

ㅇ 좌장: Azusa Kojima (일본 JEAN 부대표), azusa@jean.jp

ㅇ 세이노 사토코(일본 규슈대학 부교수), Satoquo SEINO, seino@civil.kyushu-u.ac.jp

   - 대마도 해변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소개

   - 90%가 외국기인 쓰레기(한국, 중국 기인이 대부분,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기인 일부 

포함)

   - 일본 대지진 15개월 후 후 일본기인 쓰레기 미국 오레곤 주까지 이동 사례 소개

   - 해양생태계 서식지와 해양생물의 건강성 침해 요소로 판단

ㅇ 남정호(KMI 선임연구위원)

   -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환경관리의 변천

   - 한일간 해양쓰레기 대응 협력 역사 소개(2003년~)

     . KMI, 한국 민간단체, 일본 JEAN, 일본 대학 전문가, 대한해협 지자체 협의회, 한일 

해협 연구기관 협의회 등의 활동

   - 한일, 한미, 한미일 간 해양환경협력 역사

   - 한국의 해양쓰레기 관리 대응의 역사와 현재 정책

   - 장래 협력을 위해 Track 1외에 Track2 활성화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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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√ ), 결과( ))

ㅇ Marty Pomphrey 대표(파타고니아 재팬) 

   - 2018년 이후 환경을 위한 기업을 모토로, 지속적으로 해양플라스틱을 포함하여 

해양환경이슈에 대응, 자체적으로 각국 지사에 환경팀 운영

   - 2022년 일본에서 어구, 어망 수거 실적, 의류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을 

적용하여 플라스틱 발생량 감소에 기여, 해양보호구역에도 관심

   - 파타고니아 한국지사는 삼성과 협력하여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

제거기술 활용

<<제2세션> 해양플라스틱과 순환경제, 14:40-15:50

ㅇ 좌장: Bernhard Barth, UN Habitat 후쿠오카 사무실 인간거주문제 전문관

ㅇ Yujuke Saraya ㈜ 사라야 대표이사, sec@saraya.com

   - 해양경제는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고,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위해 Blue Ocean 

Initiative 추진

   - Blue Dome은 건설하여 해양환경 인식 제고 등에 활용

ㅇ 정성우 박사(RIST, 포항산업과학연구원), swjeong2014@rist.re.kr

   - 바다숲 조성에 사용하는 인공어초를 철강슬래그를 이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콘크리트 

인공어초 사용에 비해 탄소 발생량 저감에 기여

   - 철강슬래그는 비중이 일반 콘크리트보다 20% 높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, 해양 

시비를 할 경우 철분농도를 높여 사막화 방지에 기여

   - EU와 미국은 철강슬래그를 가장 무해한 산업폐기물로 인정하여 다양한 분야에 

활용(특히 육상 시비)

ㅇ Adam Ross, 주태국 미국대사관 아시아 동남아 거점 환경과학기술 보건과장

   - 전세계 해양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공유(1분단위로 트럭 1대분량의 플라스틱 바다로 

유입)

   - 미국의 플라스틱 감축 정책으로서 EPPIC(End Plastic Pollution Int’l Collaboration), 

민간과 협력사업으로 CIRCLE Alliance

   - USAID를 통해 저개발국 플라스틱 오염 저감 지원: 베트남, 코스타리카, 도미니카 

공화국, 파나마 등. 지원사업으로 플라스틱 120만톤 유입 저감 성과

   - 미국내 주정부 차원에서 오레곤 주의 Plastic Recycling and Management Act 

<폐회, 공동성명 발표> 15:50-16:00

주일 후쿠오카 총영사관, 주일 오키나와 총영사관, 대마도 시 정부, 일본 환경부 공동성명

 ①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공유 확대, 순환사회 실현

 ② 플라스틱 해양오염 공동 대응: 기업, 민간단체와 협업

 ③ 다음 세대에서도 공동대응 활동 지속: 대학생 등 젊은 세대 참여 독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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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1> 한미일 해양환경 심포지엄 2024 계획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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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2> 출장자 발표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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